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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 론

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타일 하자는 일반적으로 바탕과 타일의 열팽창 계수 차이, 콘크리트 표면 이상 변위 발생 혹은 박리 
등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[1]. 타일 하자는 정확한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, 위와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기인하여 여
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[2]. 또한, 한국은 계절별로 기후 특성이 달라 구조부 및 마감부 등에 지속적으로 팽창 및 수축
이 장기간 발생한다. 이는 복합재료에 피로응력으로 작용하여 타일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[3]. 따라서 본 연구는 실내·외
의 환경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일 하자 유형의 시공 위치에 따른 발생 기간을 분석하였다. 

2.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

2.1 프로젝트 데이터
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타일 하자 데이터는 24개의 도시에 시공된 84개 단지의 공동주택에서 접수된 것을 분석하였다. 해

당 공동주택은 2007년~2019년 동안 입주가 완료되었으며, 해당 기간 내 수집된 타일 하자 접수 건수는 총 22,343건이다. 수집
된 데이터는 입주일자, 타일 하자 접수(발생)일자, 하자 발생 위치로 내부에 욕실, 주방을 선정하였고, 외부는 발코니 및 현관으
로 선정하였다. 타일 하자 유형은 균열, 들뜸, 구조체의 크랙, 탈락 및 파손에 대한 접수 건을 선정하였다. 입주일자와 하자 접
수(발생) 일자의 차를 △month로 계산하여 각 하자 유형별로 구분하였다. △month는 0~49개월로 계산하였다. 

2.2 분석 방법 
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하자 발생에 대한 시기적 제안을 위해 Two-way ANOVA를 사용하여 데이

터를 분석하였다. 해당 분석은 하자 유형과 발생 공간의 위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였으며, Levene’s Test를 사용하여 분산의 
동등성을 평가하였으며, 각 시험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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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 통계적 유효성 검증  
공동주택 내 발생한 타일 하자의 유형과 발생 위치에 대한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, 내부 및 외부로 구분한 위치에 따라 

발생한 타일 하자 유형의 건수가 동일하지 않았다. 이는 하자 유형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 위치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
분석되었으며, 하자 유형과 발생 위치 간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. Levene’s Test를 통해 하자 유형과 △month의 
동질성 검증 결과,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분산분석 결과도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. 하자 유형에서 종속변수 △month
에 따른 사후 검정 수행 시, 들뜸, 탈락 및 파손은 각 다른 유형들과의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다중 비교 결과, 
하자 유형에 따른 △month는 하자 유형 중 들뜸, 탈락 및 파손은 모든 하자 유형과 0.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. 

하자 발생 세부 위치에 따른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. 각 세부 위치별 변인의 데이터 개수는 내부에
서 욕실 17,268개, 주방 1,276개 이며, 외부에서 발코니 869개, 현관 2,147개이다. 수행 결과, 모든 세부 위치는 하자 유형과 
△month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나타냈다. 내부에서 가장 많은 하자 접수 건수를 보유한 욕실에서 발생한 타일 하자의 △
month 평균 추정값은 각 유형 별로 발생 시기까지, 균열 및 구조체의 크랙에 의한 하자는 약 14개월, 들뜸 약 16개월, 탈락 
약 8개월, 파손은 5개월 이내로 나타났다. 외부의 가장 많은 하자 접수 건수를 보유한 현관은 하자 유형별로 발생 시기까지, 
균열 및 탈락은 약 6개월, 들뜸 19개월, 구조체의 크랙에 의해 발생된 하자는 약 12개월, 파손은 약 5개월로 나타났다.  

3. 결  론

본 연구는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타일 하자 유형에 따른 시공위치와 하자 발생기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. 다음은 본 연
구의 결과와 같다. 

1) 타일 하자 유형과 공동주택 내 세부 위치에 따른 △month는 평균적인 추정이 가능하다. 
2) 공동주택의 내·외부 분루를 통하여 하자 유형이 다소 나타나는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. 
3) 공동주택 내부로 분류된 욕실에서 발생한 타일 하자는 각 유형별로 발생까지 약 5개월~16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

나타났다. 
4) 공동주택 외부로 분류된 현관에서 발생한 타일 하자는 각 유형별로 발생까지 약 5개월~19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

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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